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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착한 목자 ”
	“부활 제 4 주일” 
	2008년4월 13일

	복음 묵상; 
	[요한 10,1-10]
	[사도 2,14ㄱ.36-41]
	[1베드 2,20ㄴ-25]

	해마다 부활 제4주일을 성소주일로 지냅니다. 이날의 복음이 요한복음 10장의 착한목자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끄시듯 주님은 우리들의 이름도 하나하나씩 부르시어 세례를 통해 당신의 신적 생명에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이 목소리를 외면하고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황금이라는 낯선 목소리를 더 많이 따라가고 있는 듯합니다. 살기는 편하고 즐길 것도 많은데 결국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모세야!" "자캐오야!" "마리아야!" “토마스야!”하고 부르셨듯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생명을 주시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각자가 받은 삶의 자리에서 성소를 지켜가야 합니다. 착한 수녀님처럼 우리도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고 노래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목적없이 질주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마는 것 같은 이 시대. 무너질 줄 모르고 높아만가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시대에, 방향잡지 못하는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갈 목자들을 계속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대구 이 태우 신부님 강론 중에서)


	수요 기도회
	매주 수요일 저녁 7시30분
	2008년4월9일(수요일)

	진행;      박 어거스틴
	음악; 박 어거스틴
	참가 가족;  8명

	복음 묵상;  요한 1서3장 24절
	
	


나눔; 자기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나눔 
	*
	기도회 자체가 은사를 활동하는 모임이라고 생각  하느님께서 강요하지는 않지만 은사를 활성화

 해서 활용하고 나면 기쁨이 오고  은혜를 받고 나면 쇄신이 오는데 새로운 내가 탄생… 

	*
	몸이 안좋아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치유의 은사를 달라고 청함, 옛날엔 감히 마음도 못 먹었는데

성령대회에서 신부님께서 꾸준히 기도 하면서 청하라고 하심. 심령기도만이 주님과 진실한 대화이고  마귀도 침범못한다고 함. 언니가 고통중에 있을때 언니에게 10초 정도 심령기도를 해주고 나면 고통이 덜어진다고 함 제 입을 열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명 할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청함 

	*
	한국에는 24시간 카톨릭 방송이 나오는데 차동엽신부님의 “ 나는 말씀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읍니다 “ 이것이 그분의 열매이구나 라고 생각 , 너무나 멋있어 보였음.

	*
	은사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가 필요한걸 은사자들을 통해 다 하느님과연결되도록 해놓으신것 같음,아픈사람들을 위해 봉사 하고 싶어서 치유은사를 청함.하느님의 계획안에 있으면 유도하여 다 세워주심 처음에는 아무에게나 “ 기도받으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님

“ 하느님 당신 사랑으로 아픈 사람들 다 치유시켜 주세요 “ 라고 늘 기도 

	*
	성서에 “고린토 12장 성바오로가 은사에 대해서~~~~”  평화와 기쁨 온유 이런 하느님의 성품을 닮아감 . 더 큰 은사는 기쁨의 은사. 은사를 행한 다음에 기쁨을 느끼고 찬미와 감사를 하느님께 돌림 

	*
	치유은사가 가장 클때는 같이 손잡고 하는 공동치유가 가장 큰힘을 발휘……


예언 말씀

  +
성령의 열매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성의, 성실, 온유그리고 절제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그열매와 닿을때 바로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함을 알게된다

  +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의 생각을 바꿀것이며 너희들이 생각하는것의 몇배의 큰 은총을 받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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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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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 이 니콜라스,  이 캐롤린,석 레오, 이 아네스, 정 멜라니아, 권 요셉, 박 어거스틴,

          박 세실리아,     <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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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에 100% 응답받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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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사람들은 하느님께 기도하면 

100% 들어주신다고 믿는다.

 
여름철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들은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는데,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다. 

결국 비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믿는다. 

장한 믿음이다.

 
작은 시골 읍내에 나쁜 술집이 들어왔다. 

애들 교육에도 안 좋고 

남편들에게도 유혹의 기회가 생기기 시작했다. 

보다 못한 동네 신자들이 모여 기도를 했다. 

그 술집이 망해서 떠나게 해 달라고, 

아니면 불이 나서 없어지게 해 달라고, 

그런데 정말로 얼마 후에 불이 났다.

 
술집 주인은 화가 나서 경찰서에 고발했다. 

천주교 신자들이 기도해서 불이 났으니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중개에 들어간 경찰에게 신자들은 말했다. 

"정말로 불이 날 줄은 몰랐고 

정말 불이 나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라고 말이다.

 
비산자인 술집 주인은 기도의 힘을 믿었는데 

막상 기도를 한 신자들은 진심으로 믿지 않았다. 

아이러니한 이야기다.

과연 나는 어떤 믿음으로 기도할까?










